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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브로커에 대한 법률대응 쉬워질 전망

- 중국 공상총국,「상표 심사 및 심리표준」개정 -

한국 의류기업 I사는 국내에서의 사업 기반을 다진데 이어

중국인 여행객들로부터 자사 제품이 인기를 끌게 되자, 중국

진출을 준비하던 중에 현지인이 자사의 주력상표를 선점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법률적 대응도 검토했으나 승산이 없다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5만 위안(한화 약 900만원)을 들여

상표를 양수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중국에서 선점당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 상표는 작년 말까지 1,000개가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기업이 중국에서 선점당한 자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법률적 대응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중국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상표당국”)이 상표 브로커의 악의적인

상표 선점 행위에 대한 무효 판단기준을 「상표 심사 및 심리

표준」(이하 “심리표준”)에 새롭게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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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심리표준에도 타인이 중국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불법이익을 목적으로 선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사용권자를 보호해 주는 조항이 있었으나,

우리기업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금년 1월에 중국 상표당국이 공개한 심리표준에서는

출원인이 대량의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후, 실제로 사용

하지도 않고 사용할 준비도 없으며, 적극적으로 상표매입을

권유하고 고액의 양도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은 사용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 상표법 전문가는 “상표 브로커의 대량 선점은 우리기업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번 개정으로 우리

기업이 상표 브로커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중국 상표당국이 상표 브로커의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측면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자사 상표를

선점당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무효

심판, 이의신청, 불사용 취소심판 등의 법률대응과 대체상표

출원, 양도양수 협상 전략 등을 제공하는 K-브랜드 보호 컨설팅을

지원 중이며, 2017년에도 150개 내외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상표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신고 및 대응상담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02-2183-5896)을 이용하면 되고,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 문의는 분쟁예방팀(02-2183-5876)

으로 하면 된다.


